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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러다임의 변화

지난 20년간 한국은 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공적개발원조(ODA)는 옹호, 인권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이미 큰 이슈가 되었다. 예를 들어 2008년 여러 NGO들이 함께 작성한 ODA 정책보고서(PSPD 웹사이트)에는 ODA의 방향에 대한 매우 좋은 권고사항들이 제시되어 있고, ODA Watch, Global Civic Sharing과 같은 독립적인 NGO들이 ODA를 모니터링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시민단체들의 국제적 레벨의 네트워킹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 한국(부산)에서 열리는 원조효과성(고위급)회의에서 시민사회와 단체들의 토론회를 주관하게 된다.
2. 한국 ODA가 미친 영향

한국의 ODA는 통계에 따르면 GNI의 0.09%로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목표인 0.07%에 비교했을 때 아직 매우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의 개발원조는 한국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과 연관되어 있어 진정한 개발 보다는 경제적 투자성의 프로젝트가 많다. 한국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개발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중 캄보디아는 한국정부 ODA의 우선순위에 있다. 금년 1월에 한국은 캄보디아 정부와 새로 ODA 계약을 맺었지만 ‘토지수탈’ 등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과 지방정부에서도 더 값싼 식량과 안정된 식량확보를 위해 캄보디아의 토지를 사들이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한 권리(Land Title)가 없다는 이유로 캄보디아의 소작농들은 농사지을 땅과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 부패한 캄보디아 정부는 국민들을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 투자자들에게 땅을 팔아 넘기고 있다. 
3. 시민사회의 강화된 옹호활동의 필요성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러한 현상에 대등하여 아래와 같은 시민 사회 단체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 정부가 UN의 빈곤퇴치를 위한 새천년 개발목표에 동의하고 ODA를 늘릴 수 있게 로비 해야 한다. 
· 정부가 경제적인 투자와 이익을 생각하는 개발보다는 DAC의 지표를 따라서 개발원조가 진행되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
· 그리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미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대중에게 알리고 변화를 위해 로비 해야 한다. ODA Watch는 연구, 케이스 스터디, 옹호 활동 등 작년부터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 전 세계적인 개발 옹호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관련 단체들과 네트워킹 해야 한다.
· 또한 왜 개발도상국가들을 도와야 하는지 그리고 긴급구호 활동 및 복구뿐만이 아닌 개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인식변화 및 시민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4. 한국 교회의 참여

한국 교회는 여러 방면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과 협력해왔다. 한국교회협의회(Korean National Council of Churches)는 CCA(Christian Conference of Asia) 와 WCC(World Council of Churches)를 통해 개발도상국가 교회들과 관계를 맺어왔다. NCCK는 2013년 WCC총회를 주최하게 되었다. 
점차 더 많은 교회들이 개발 프로젝트를 돕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아이티 지진 때 교회에서 거액의 모금을 하기도 하고, 개발도상국에 개발 담당자들이나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도 한다. 이들은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선교사역을 위해서도 파송 되는데,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가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선교사역이 이들의 주된 목적이 될 때 다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여지고 있기도 하고, 선교사들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들의 선한 행동들이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타종교에 대해서도 관대해 질 필요가 있다.
5. 한국 교회의 개발협력 역량강화와 역할
-한국 교회는 개발사업이 선교사역의 중요한 부분임을 알고 개발사업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또한 종교와 상관없이 이미 상주하고 있는 다른 NGO들과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무조건 퍼부어주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현지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Global Civic Sharing, Korean Christian Cooperation for Social Development와 같은 기관들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현지인들의 역량강화 및 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고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많은 경우 후원자들의 기대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는데, 후원자 중심이 아닌 현지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 사업 디자인되고 계획 되어야 한다.
-종파도 많고 각각의 교회들이 개발 사업을 따로 진행하다 보니 사업이 분산되는 경향이 많은데, 비용을 포함한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회들간의 협력과 자원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 

-EED와 Bread for the World와 같이 교회의 개발 사업을 지원해주는 기관과 교류하며 그들의 오랜 경험으로부터 교회가 개발사업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CT Development, Better Aid Network와 같은 NGO네트워크들과 함께 활동할 수도 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CCA와 다른 여러 기독 단체들이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교회 또한 인권이 개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임을 알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은 한국의 개발협력에 대한 외부적인 시각이며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한국교회와 시민사회 단체들의 개발협력과 옹호활동에 대한 선한 의도와 열정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의심해 본적이 없다.) 
